
총회 이단경계 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교단산하 69개 노회와 9,400여 교회, 그리고 235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8월 첫째주일은 총회가 정한 "이단경계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혼란한 틈

을 타서 이단의 활동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위급한 

일 중 하나는 갈수록 거세어지는 이단의 세력들을 무력화 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이단의 활동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이제는 과감하

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증가하자 이단사이비 집단은 온라인과 다중매체를 통한 활동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익명성을 

이용한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과 같은 이단집단이 

기성교단의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배후에 있는 미혹하게 하는 영들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 곧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여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

한 방법과 부도덕한 가르침으로 가정, 교회를 파멸로 이끌고 있기에, 그들의 횡포, 기만, 술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

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단 신학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에 총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통해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침투를 막고, 교단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일말의 활동을 저지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배포한 ‘이단 및 경계단체’들의 실체를 주지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단사이비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단들은 자신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고 평신도들을 집중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동성애나 젠더문제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경계심을 갖

춰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랑과 인권을 운운하며 포용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이단경계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

이 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여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성경적인 사실도 아닌 동성애(퀴어신학)을 대적하고, 이단 사상과 결탁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는 데 한마음 한뜻이 됩시다. 

그리하여 한국교회 내에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뿐만 아니라, 교단의 신학과 신앙에 반하는 비성

경적이고 비신학적인 방법의 가르침을 옹호하는 동성애와 같은 것을 지지하는 세력과 싸워 승

리하도록 합시다. 

다시한번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경계 주일을 힘써 지켜주시기고 이단사이비 문



제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산하 모든 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기적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이단들의 공격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고 그들의 궤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가 지키기로 한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기

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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